
막을 수 있었던 식중독 발생 사례

제 아기 마뉴엘이 열이 나고 설사를 해서 저 저는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직 저는 정말 마뉴엘과 집에 머물고 싶었어요.. 근무하는 
는 아기를 돌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. 다음 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, 동안 줄곧 아기가 걱정됐습니다.
날 아침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.

메리는 아빠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죠. 빵 맛이 좋았지만 빵 이외에 무엇을 먹었는 다음 날 제 손님들이 구토와 설사를 했다고 제게 
지 메리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. 불평했습니다.

면역력이 약한 메리는 병이 심해졌고요. 며칠 후 메리는 응급 상태가 되었습니다. 25명 저는 누군가 질병에 걸리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. 이
이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습니다. 식당은 문을 제 제 손에 있는 세균 때문에 누군가 목숨을 잃을지
닫았고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. 도 모를 일이죠.

어디서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십시오. 제때에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. 즉석 섭
취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.


